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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주요사업상의 목적이나 직계 존비속 장례 등

인도적인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14일

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가 12일부터 변경된다. 

보스톤총영사관(총영사 김용현)은 10일

공지를 통해 “한국인 또는 외국인 가운데

인도적 목적,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ㆍ공

익적 목적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극히 예외

적인 경우에 한해 총영사관에서 발급 가능하

며, 이번 9.12(토)부터 일부 변경된 절차가 적

용”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절차는 네가지다. 기존에

없던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와 ▶

「한국내 체류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

다. 또한, ▶기존에는 격리면제서만 제출하

면 14일 격리면제 되던 것

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안 사실상 물건너 간듯 

한국 방문시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변경돼 

직계 존비속 장례, 주요 사업상 목적인 경우 
9월 12일부터 변경 적용, 활동계획서, 
체류지 증명서류 등 추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워

싱턴 의원들은 추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

안의 통과에 대해 비관적이며, 양당의 추가

지원법안 협상 타결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

고 있다고 의회 전문지 더힐이 9일 보도했다

.   

특히 상원이 10일 공화당의 코로나바이러

스 지원 ‘골자(skinny)’법안 표결을 앞둔

상태에서 연방 상원의원들은 급작스런 진전

이 없는 한 양당의 합의는 점차 물건너 간 것

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리차드 셀비 상원의원(공화, 앨라바마)은

“물론 언제든지 일말의 가능성은 남아있지

만 대 타결이 없이는 결코 지원안 통과는 발

생하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브라운 상원의원(공화, 인디애나)

은 양당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제

로”라고 답하고 어떠한 양당의 타협도 없

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6면으로 계속

민주당, 공화당 모두 "상대방에 협상에 관심 없다" 비난
민주당, 공화당 "정부 셧다운 협상 후 선거전 복귀 안해"

상원은 10일 공화당 '스키니'법안을 표결 끝에 52-47로 통과시켰지만 필리버스터 정족수인 60석을 채우지 못해 법안이 무산됐다.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데만 급급하고 있다. 사진은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2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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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총영사관은 로드아일랜드에

거주하시는 동포 및 유학생들을 위

해 찾아가는 영사서비스를 9월 23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로드

아일랜드 크랜스톤 소재 한인회관

에서 개최한다. 

이날 영사서비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여권신청, 공인인증서

발급, 위임장 등 사서인증 또는 영

사확인, 병역 및 국적업무 상담 등

이다. 각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지참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수수료를 부

담해야 한다.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지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금을

지참해야 한다. 

민원에 필요한 서류 확인은 보스

톤총영사관 홈페이지(http://over-

seas.mofa.go.kr/us-boston-

ko/index.do)에서 할 수 있다. 

순회영사서비스와 관련 문의 사

항은 kcgboston@mofa.go.kr 또는

(617) 641-2830으로 할 수있다. 

일시 : 2020. 9. 23. (수) 오후

4:00~6:00

장소 : RI 한인회관(1140 Park

Avenue, Cranston, RI 029102)

bostonkorean@hotmail.com

이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 입

국일 경우 7일로 단축된다. ▶격리

면제서 유효기간도 생겨 발급일로

부터 7일 이내 입국하지 않으면 무

효화되고 재발급받아야 한다.      

보스톤총영사관에 따르면 격리

면제서 발급의 가장 빈번한 사례

는 한국에 있는 가족의 장례식(삼

우제 포함) 참석이다. 참석 대상은

배우자, 본인ㆍ배우자의 직계 존

ㆍ비속, 본인ㆍ배우자의 형제ㆍ자

매로 한정된다. 이 경우 사망진단

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아도 인정된다.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

어 있지 않은 가족의 경우, 아포스

티유를 받은 미국 혼인증명서나

출생증명서 제출도 가능하다. 다

만 미 행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

은 관계로 방문이 촉박할 경우 총

영사관과(617-641-2730) 협의해 해

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격리면제서는 기본적으로 총영

사관을 방문하여 신청ㆍ발급받아

야 한다. 로드아일랜드 거주자처

럼 매사추세츠 이동에 제약이 있

는 경우 예외적으로 총영사관 이

메일(kcgboston@mofa.go.kr)로

도 접수가 가능하다.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ㆍ공

익적 목적의 방문일 경우 먼저 한

국내 기업ㆍ단체가 신청서류를 구

비하여 관련 정부부처에 초청인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총영사관은 관련 부처의 심

사 결과를 확인한 후 격리면제서

를 접수한다고 한다. 사업상 목적

의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는 산업

통상자원부「기업인 출입국 종합

지원센터(1566-8110)」에서 상세

하게 알아볼 수 있다. 

총영사관 박육현 영사는 “격리

면제서 신청 전에 먼저 홈페이지

에서 바뀐 절차를 꼭 확인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한국 방문시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변경돼 

영사관, RI한인회관서 순회 영사서비스 

▶▶1면에 이어서

평통, 고정욱 작가 초청 청소년 강연회 12일 토요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보스턴협의

회(회장 한선우)는 한국 동화작가

고정욱 씨를 초청해 청소년 등 차세

대를 위한 온라인 강연을 9월 12일

오후 8시에 개최한다. 

"통일시대 이후 더불어 살아가기

" 라는 제목의 강연회는 온라인 줌

을 통해 개최되며 한인들 특히 청소

년들, 어린이들 모두가 링크를 통해

서 참여할 수 있다. 

1. 일시 : 9월12일 토요일 저녁 8시

2. 줌미팅 정보

Topic: 고정욱 작가 강연

Time: Sep 12, 2020 08:00 PM

Eastern Time (US and Canada)

Join Zoom Meeting

https://us02web.zoom.us/j/85933

101513?pwd=V2VOTnRDU3A1M

kY4VGMweFR0ZzVyQT0

Meeting ID: 859 3310 1513

Passcode: 12345 한국 동화작가 고정욱 씨

보스턴총영사관 직원들이  순회 출장 영사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보스톤코리아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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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리 검찰총장, 온라인 아파트렌트 사기 극성 

서폭 법대, CDC 강제축출 중단
법률적 도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서폭법대의 법률혁신테

크(LIT)랩은 질병통제센터

(CDC)의 강제축출 중단명령 하

에서 세입자들이 축출을 피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무료 법률 도우미 웹사이트를 9

월 2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미국내

모든 세입자들은 웹사이트를 통

해 자신이 축출이 중단될 수 있

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편지를 이메일 또

는 다운로드, 프린트해서 우편으

로 집주인에게 보낼 수 있다.

CDC의 요건에 맞는 세입자들은

반드시 12월 31일까지 축출을 중

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

내야 한다. 

CDC는 강제축출 모라토리움

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세입자들

은 렌트비 납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서폭의 툴을 이용

하면 자신이 모라토리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실업, 근무시간 축소, 의료비용

등 특별한 조건에 부합하는지도

알아볼 수 있다. 

서폭 법대의 이 웹사이트 베이

스 도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아주 쉬운 영

어로 단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https://massaccess.suffolkl-

itlab.org/housing/#CDC

hsb@bostonkorea.com

무료 법률 도우미 웹사이트 구축, 누구나 이용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코로나바이러스로 온라인 아

파트 구매가 증가하면서 사기가 극

성을 부리고 있다고 매사추세츠 검

찰총장과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경

고했다. 

모라 힐리 검찰총장은 아파트먼

트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기

성 아파트 광고를 올려 시큐리티 디

파짓과 렌트비용을 가로채는 사래

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 직접 방문을 꺼리는

사람들을 노려, 피해자로 만들었다.

힐리 총장은 가짜 사진을 올려 개인

정보를 빼내는 온라인 데이팅과 유

사하다고 지적했다.  

렌트사기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

이 크레이그리스트(Craigslist)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

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집 주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

파트를 보여주기 꺼려하면서 사기

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이

다. 

그레이터보스톤부동산원의 그렉

배질 대표는 “의심스러운 경우, 라

이선스를 보유한 에이전트인지 여

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돈을 먼

저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

다. 

검찰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

같은 사기광고는 실제 존재하는 다

른 아파트먼트 온라인 사진을 사용

해 일반 시세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

올린다. 문의가 들어오면 직접 아파

트를 보기전 저렴한 아파트를 확보

하려면 보증금을 먼저 내야 한다고

말한다. 돈을 보내고 나면 거의 회

수가 불가능하다. 이들 사기꾼들은

주거지가 불분명하기에 거의 추적

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사기는 케임브리지 소재

깁슨 소더비 소속 에이전트인 디노

콘펠론의 아파트먼트 리스팅에서

도 발생했다. 그는 자신이 포스팅한

최근 퀸지의 아파트먼트에 관한 전

화를 받았다. 자신이 올린 모든 사

진이 가짜 아파트 렌트 리스트 사진

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 문의자는

점차 이 리스트 광고가 의심스러워

사진을 보던 중 에이전트 전화번호

를 발견하고 문의한 것이었다. 

그레이터보스톤부동산 협회장으

로 당선된 콘팰론은 “당황스럽고

아주 나를 난처하게 만들었다.”며

“사기꾼들은 나의 전문 사진을 이

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다”라

고 밝혔다. 

급한 마음에 선급 지급이란 요청

에 응한 사람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수천불을 손해보는 사례가 발

생한다. 따라서 조금 비싸기는 하지

만 가능하면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 

힐리 검찰총장은 “가서 집주인

을 만나고 렌트할 아파트를 직접 둘

러보라. 그래야 실존하는 아파트 및

아파트 주인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마다 보스톤코리아에는

영어로 룸을 렌트한다고 말하고 렌

트비보다 훨씬 많은 거액의 수표를

보내 렌트비를 제외하고 돌려달라

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린다. 

이 경우 이 체크는 가짜 체크이니

먼저 은행 추심이 완전히 끝날 때까

지 기다린 후 추후 돈을 발송해야 한

다. 보통 이 사기꾼은 빨리 돈을 돌

려달라고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조

심해야 한다. 

hsb@bostonkorea.com

실제 광고 사진 훔쳐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 
가짜 사진으로 신상 터는 온라인 데이팅 사기와 유사 



종합  4 The Boston Korea2020년 9월 11일 금요일 

151 Brighton Ave. Allston, MA 02134  |  (617) 254-2775151 Brighton Ave. Allston, MA 02134  151 Brighton Ave. Allston, MA 02134  |  (617) 254-2775

미셸우 시의원 내년 보스톤 시장 도전, 월시 시장이 밝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미셸 우 보스톤 시의원이 마

틴 월시 보스톤 시장과의 전화통

화에서 2021년 보스톤 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고 보스톤글

로브가 7일 보도했다. 미셸 우 시의

원이 이번 도전에 성공한다면 지

난 70년동안 한번도 현임 시장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적이 없던 보

스톤 역사를 바꾸게 된다. 

하지만 이번 출마 선언은 미셸

우 시의원이 직접 했다기 보다는

미셸 우 시의원의 경쟁자인 마티

월시 보스톤 시장을 통해 밝혀졌

다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월시 시

장은 우 시의원이 6일 전화통화에

서 출마 의사를 그에게 통보했다

며 보스톤글로브에 떠도는 소문을

확인해주었다.  

보스톤글로브가 미셸 우 대변인

에게 문의하자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우 시의원이 정확하게 출마

의사를 공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

다. 다만 시장 출마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제시카 피에레 대변인은 “우 시

의원은 보스톤시가 역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커뮤니티를

강화시키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

는 어려움의 급박함과 규모에 맞

는 변화를 위해 싸우기 위해 어떻

게 대처해야 하는 지 우리 각자에

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

혔다. 다시 말해 코로나팬데믹에

서 보스톤 시장인 마티 월시가 제

대로 대처했는지 주민들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내년 보스톤 시장선거

는 2선의 인기 있는 현임 시장과 지

난 2번의 보스톤 시의원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기록한 보스톤 광역구

시의원이 맞붙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스톤 시의

회는 사상 최대 소수민족 및 여성

계 후보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고, 보스톤의 소수민족이 백인보

다 많은 상황이어서 예년과 다른

선거 양상이 드러날 수도 있다. 

미셸 우 후보는 시카고 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현재 로

슬린데일에 거주하고 있다. 2013년

보스톤 첫 아시안 여성 시의원이

됐으며 2015년 재선 후에는 첫 소

수민족 여성 시의회 의장이 됐다.

보스톤에서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MBTA 운임인

상 반대, 보스톤계획및개발 기구

의 폐지 등의 주장을 해왔다. 우 시

의원은 또한 보스톤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담은 그린

뉴딜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셸우 시의원의 시장 도전은 그

동안 끊임없이 회자되어왔다. 우

시의원은 최근들어 코로나바이러

스사태로 가장 ▶▶5면으로 계속

미셸 우 보스톤 시의원이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과의 전화통화에서 2021년 보스톤 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고 보스톤글로브가 7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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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프루덴셜 파이낸셜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에 자원봉

사를 아끼지 않은 청소년들을 격려

하는 청소년 장학금, 프루덴셜스피

리트오브커뮤니티어워즈(The

Prudential Spirit of Community

Awards)를 제공한다. 

지난 12개월 또는 수년 동안 자신

이 속한 커뮤니티를 위해 온라인 또

는 다른 방법으로 자원봉사를 한 5

학년에서 12학년의 청소년들은 이

장학금 청소년 장학금에 응모할 수

있다. 신청서는 http://spirit.pru-

dential.com에서 받을 수 있다. 또

한 과거 수상자의 이야기도 접할 수

있다. 

프르덴셜 파이낸셜 찰스 로리 대

표는 “25년 전 우리는 세계를 바꾸

려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이 프루덴

셜 스피리트 오브 커뮤니티 어워즈

를 만들었지만 오늘날은 더욱 적절

한 시기이다”면서 “코로나바이

러스로 삶이 바뀐 지금 커뮤니티의

당면한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젊은 학생들을 격려함으로써 다른

청소년들도 이들처럼 행동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내년 2월까지 각 주에서 선정된

청소년들은 $1,000의 장학금과 은메

달을 수여받게 되며 동시에 전국 경

연에 진출하게 된다. 프루덴셜은

2021년 5월 10명의 전국 수상자를 선

정해 각 $5,000의 장학금과 금메달

을 수여한다. 이 장학생을 추천한 학

교나 단체는 크리스탈 트로피와

$5,000의 비영리단체 그랜트를 받게

된다. 

각주 각 지역에서 뽑힌 자원봉사

학생들은 동메달에서 자원봉사 증

서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 자

원봉사선정학생들은 대통령자원봉

사 상 (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s)을 받게 된다. 

프루덴셜스피리트오브커뮤니티

어워즈는 1995년 시작됐으며 지금

까지 14만명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왔다. 이 프로그램

은 일본, 아일랜드, 인도, 중국 등에

서도 진행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청소년 자원봉사자 장학금 신청하세요피해를 많이 입은 주민을 돕기위

한 보스톤회복기금(Boston Re-

siliency Fund), 인종 불평등에 대

처하기 위한 보스톤인종평등기금

(Racial Equity Fund) 등의 운영

을 두고 마티 월시 시장을 강력하

게 비판해 왔다. BRF는 정치적 절

차를 왜곡했다고 비판했으며

REF는 시의 구조적 변화를 만들

어 내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

다. 

특히 미셀 우 시의원은 보스톤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존닝보

드오브어필(Zoning Board of

Appeal)의 위원 임명을 두고 월

시와 각을 세웠다. 현재 위원이 공

석이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

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임명이

절실한 상태다. 그러나 우 의원은

시의원들에게 월시 시장이 임명

한 3명의 위원의 임명동의 거부를

권장했고 의회는 동의하지 않았

다. 

월시 시장은 도전의사를 밝힌

미셸 우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자신은 시장직과 곧 다가오는 미

전국적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의

사를 밝혔다. 월시 시장은 지금까

지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지 않은

상태이나 계속 3선의사를 밝혀왔

다. 1949년 이래 보스톤시에서는

한번도 현임 시장이 선거에서 패

배한 적이 없다. 

미셸 우 시의원 선거본부는 8월

$346,000의 선거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8월 지금까지 최대 규모인

$53,000을 지출했다. 주요 항목으

로는 캠페인 이메일과 인터넷 광

고 구매, 캠페인 비디오 제작,

$6,000의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시

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활동을 보였다. 이

에 반해 마티 월시 시장은 5백50만

불의 선거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월시 시장은 2013년 메니노 시

장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시장 선

거에서 존 코넬리 당시 시의원을

꺾고 보스톤 시장으로 당선됐으

며 2017년 티토 잭슨 시의원을 꺾

고 재선에 성공했다. 한가지 변수

중의 하나는 조 바이든 후보가 대

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월시 시장

은 바이든 행정부의 직을 맡게 될

가능성이다. 

전문가들은 아직은 내년 시장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불

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예

상대로 월시 시장과 미셸 우가 맞

대결을 벌일 수도 있지만 꾸준히

시장 출마설이 나도는 안드레아

켐벨 시의원의 출마로 3자 대결이

될 수도 있다. 

프루덴셜스피리트오브커뮤니티어워즈

스피리트 어워즈 받은 학생들

▶▶4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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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상원

은 공화당이 제안한 축소된 골자 코로나바이러

스 지원 법안을 10일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

회전문지 더힐이 8일 보도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목요일께 상원 본회의에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백악관과 상의를 마친 맥코넬 대표는 7일 공

화당 법안에 대한 표결은 이번 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8일 이 법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에 표결이 이뤄

질 수 있는 날짜는 10일 목요일이었다. 

그러나 사실 이번 법안은 하나의 제스처에 불

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법안이 민주당의 필

리버스터를 막고 통과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

요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심지어 8일 맥코넬 대표가 분주하게 움직였

지만 공화당 의석인 51표도 얻기 힘들다는 지적

이다. 그는 이미 20여명의 공화당의원들은 추가

코로나지원법안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의 반

대는 물론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도 못받는 법안

의 표결을 밀어 부치는 의도가 무엇인지 상당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법안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골자

는 올해 말까지 $300의 추가 실업급여, 2차 급여

보호프로그램(PPP), 손해배상 청구 면책과 더

불어, 1050억달러 학교지원, 160억 코로나바이러

스 검사 비용, 100억달러 우체국 대출 탕감 등이

다. 또한 테드 크루즈 의원이 제안한 자녀학교

비용 2년 세금 크레딧 법안도 추가됐다. 

민주당이 이 법안에 동의할리는 만무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 법안을 가망없는 법안이라 일축했다.

“상원은 (힐스법안에 이어) 현재의 문제와 동

떨어진 또 하나의 가망없는 법안에 전력투구하

는 것으로 보인다. 맥코넬의 진정한 의도가 정

치적이란 것이 의심스러우면 법안을 살펴보라.

이 법안은 민주당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독소

조항으로 가득차 있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밝

혔다. 

hsb@bostonkorea.com

상원, 공화당 '스키니'코로나
지원법안 목요일 표결 
민주당 의원의 반대는 물론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
축소된 지원법안 제안 맥코넬 원내대표의 의도 의문

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안 사실상
물건너 간듯 

8월 휴가에서 돌아온 단 하루만에 상

원들이 이같이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미 하원은 다음 주

월요일 휴가에서 복귀한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

우스 비서실장 그리고 낸시펠로시 하원

의장(민주, 캘리포니아), 척 슈머 민주당

상원원내대표(민, 뉴욕)간에는 어떤 대

화의 움직임도 없다. 

7월과 8월, 공화당의원들이 법안을 구

성하고 양당의 대화가 매일 진행됐던 당

시와 달리 9일 므누신과 메도우스는 공

화당코커스 오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들은 이 오찬에서 민주당과의 협상의 진

척결과를 정례적으로 브리핑했었다. 

므누신은 펠로시 의장과 통화를 했지

만 이는 9월 30일 정부 예산 종료에 관한

이야기만 나눴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올해안 타결안 가능서에 대해 므누신은

“모른다. 그러기를 바라지만, 또한 많

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지켜보

자”라고만 답했다. 

민주당은 현재 협상에서 급할 것이 없

다는 입장이다. 펠로시와 슈머는 8월초

3.4조달러에서 1조달러를 양보하겠다고

했지만 공화당이 1.1조를 더 끌어올릴

때만 가능하다고 답했었다. 

백악관은 이를 거부하고 최대 1.5조까

지는 받을 수 있다고 제시한 상태다. 이

가운데 공화당 상원은 $5000억달러법안

을 표결한다. 

펠로시는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지원안은 아예 추가지원안이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일축했다. “(스키니

법안에 대해) 많이 들었다. 분명히 가능

하면 빨리 미국민들을 도우려는 좋은 의

도에서 도출 된 것이겠지만 효력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협상의 여지

는 있냐는 질문에 “글쎄, 여지는 남아

있다”고 답했다.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공화-미조리)

은 “내 생각에는 9월까지 정부 셧다운

협상을 마치면 11월 선거 때까지 워싱턴

에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

거 전에는 협상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

라고 밝혔다.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솔직한

결론은 민주당이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전에는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화당 법안이 충실하지 않

다며 맥코넬 원내대표가 취약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

에만 관심을 보이고 다수의석을 점하려

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 

딕 더빈 상원의원(민주, 일리노이)은

“그들(공화당) 일부는 지원안을 통과

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만약 코로나바이러스 지원안이 통과될

것이라면 결코 맥코넬 안은 아닐 것이라

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일부는 공화당이

협상을 원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왜 양

당모두에서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독소조

항을 법안에 담았겠는가”하고 물었다.

“이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지원법안을

원하지 않고 정치적인 논쟁만 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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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케

어스법에서 남은 $3000억달러를

사용해 두번째 경기부양수표를

발송토록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4일 백악

관에서 “우리는 사용하지 않은

3000억달러의 돈이 남아있다”면

서 “나는 기꺼이 이를 발송하고

싶다. (펀드의 전용은) 의회에 달

려있는데 이 부양자금을 당장 미

국민들에게 발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팍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트럼

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남은 자금

은 스몰비지니스 대출에 배정된

자금이다. 의회는 2조2천억달러

중 5000억달러를 배정했고 이중

4,540억달러를 대출 프로그램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배정됐었

다. 이중에 2590억달러가 현재 남

은 상태란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손

을 빌리지 않고 대통령이 할 수도

있다는 이론도 있다. 그러나 의회

에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다. 이는 간단한 승인이다. 사실

상 한문장이면 된다. 민주당은 반

드시 해야 하며 공화당은 당연히

할 것이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미 개인

당 $1200 부양 수표에 동의한 상

태다. 다만 공화당은 부양가족에

$500을, 민주당은 $1200을 주장하

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상원은 8일부터 회기를 시작한

다. 현재 공화당 상원은 5000억달

러의 “골자(Skinny)”부양법안

을 제안했다. 이는 양당 모두가 찬

성하고 있는 분야의 부양책만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

은 부양수표를 포함하고 있지 않

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왜 공화당 ‘스키니’법안이 부

양수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는

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다. 그러

나 이 ‘스키니’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2조

달러가 아니면 협상하지 않겠다

고 이미 밝힌 상태다. 스티브 므누

신 재무장관은 팍스뉴스와의 인

터뷰에서 “좀더 타겟화된 법안

을 먼저하고 30일동안 계속 더 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

과 사업체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펠

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의 유연

한 접근 여부가 추가 부양 수표 등

의 지원금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

망이다. 

hsb@bostonkorea.com

트럼프, 케어스법 남은 돈으로 
2번째 부양수표 발송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내 최소 59명

의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의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매사추세츠 직업안전보건연합

(MassCOSH)이 9일 밝혔다. 

59명의 코로나감염 사망 근로자

들의 대다수는 의료게 종사자였으

며 교통, 각종 소매 및 식료품점 근

로자 그리고 경찰관 등이었다. 

MassCOSH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6,487명의 의료진이 확진

판장을 받았으며, 레스토랑 및 식료

품가게 근로자들이 1930명, 오피스

근로자들이 1,092명으로 그 뒤를 이

었다.이 같은 수치는 주정부, 노조,

너싱홈, 연방 조사, 뉴스, 부고 등을

종합해 취득한 것이다. 

MassCOSH는 이 같은 수치도

실제보다 적게 집계된 것이라고 지

적한다. 현재 주정부의 코로나바이

러스 진단검사 중 3분의 2는 사업장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지난 7월까지

직업을 내역 기입을 의무화하지 않

았었다. 

지난 3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내 8만7천명의 근로 연령대의 주

민들이 양성 확진자였으며 이중

1,349명이 사망했다. 

루이지애나 등 여타 주들은 적극

적으로 직업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

고 있다. 루이지애나는 감염추적

역학 조사 보고에 사업체 이름과 발

생한 시설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다

. 버몬트와 콜로라도는 가장 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고 있는 산업과 직

업을 발표하고 있다. 

MassCOSH의 조디 슈거맨-브

로잰 대표는 매사추세츠 데이터 수

집시 일하는 산업부분, 고용회사이

름을 포함시키는 것이 감염 발생 장

소를 알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경우

같은 사업체에서 일하는 다수가 감

염됐어도 이들이 각기 다른 타운에

거주하는 경우 각 타운의 보건인력

들은 이들의 공통분모인 사업체 집

단감염을 발견해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코로나바

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

관련 정보도 포함하는 등 데이터 수

집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6개월이 지

난 후에도 여전히 노력 중이라는 원

시적인 매사추세츠의 보건부의 답

변이다. 

MassCOSH는 또한 강력한 사업

장 안정 규정과 집행을 요구하고 있

다. 현재까지 300명 이상의 근로자

들이 MA 검찰총장에게 각 사업체

들이 증상이 있는 종업원들을 집에

서 쉬도록 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

다. 또한 377명의 근로자들이 고용

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

로 인한 보복조치를 받았다고 밝혔

다. 

MassCOSH의 보고는 퀸지의 월

마트에서 근무했다 바이러스 감염

으로 사망한 69세의 이욕엔씨의 사

례를 들었다. 사망 한달 앞선 4월 이

씨의 동료 근로자 한명이 양성확진

으로 판명됐으며 퀸지 보건당국에

따르면 근로자 및 가족을 포함해 총

29명의 감염사태를 일으켰다. 그러

나 이씨의 딸에 의하면 퀸지월마트

점은 이러한 대형 집단감염을 공식

화하지 않고 아픈 근로자들이 휴가

중이라며 사실을 감추었다. 이씨가

감염됐을 때 병가(Sick time)를 모

두 쓰자 매니저들은 휴가를 사용하

도록 했고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휴

직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퀸지보건당국 간호사들은 3차례

나 역학조사를 위해 퀸지 월마트점

에 전화했지만 매니저들이 협조적

이지 않았다고 MassCOSH의 보고

서에 적혀있었다. 이 퀸지 월마트

점은 결국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으

며, 이를 포함 주내 5개의 월마트가

코로나 감염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중에 한 곳은 무려 81명

의 근로자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악

명 높은 월마트 우스터점이다. 

지금까지 매사추세츠 검찰총장

실에는 무려 4,500여 안전하지 못한

근로환경에 대한 불만이 접수됐다.

각 타운 보건부에 접수된 불만은 아

예 포함되지도 않았다. 

MassCOSH는 현재 모든 에센셜

근로자들이 양성확진될 경우 자동

적으로 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해 놓고 있

으며 현재 면제되고 있는 의료계,

학교 그리고 식료품 점 근로자들에

게 주 코로나바이러스 안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 안전연합, 사업장 코로나 감염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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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대학들 파티 등 수칙위반 학생들 강력 처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노스이스턴 대학이 파티를 벌인

11명의 학생들을 $36,500 수업료 반환

없이 정학처분을 내린 것뿐만 아니라

많은 보스톤 대학들이 코로나 방역수

칙 위반학생들에게 가차없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개 처벌된 노스이스턴과 달리 다

른 보스톤 지역들은 조용하지만 강력

하게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학

생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보스톤글로

브가 9일 보도했다. 

보스톤대학(BU)에서는 9명의 학

생들이 마스크 착용없이 모여있는 것

을 발견 후 한번 더 위반시 정학처분

을 내리는 정학유예 징계를 받았다.

15명의 다른 학생들도 이와 유사한

벌칙을 받았다. WPI, WIT 그리고 홀

리크로스 등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

수칙을 위반한 학생들을 징계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들의 모임

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기숙사에 들어

갈 수 있는 방문자의 수도 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공공장소에서는 마

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 같은 강력한

방역수칙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그

러나 학생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비

현실적이며 이에 대한 징계 또한 추

후 소송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우려도 점차 제기되고 있다. 

플로리다 스테트슨대학에서 대학

법률 정책 연구소 피터 레이크 소장

은 “이런 적은 없었다”고 지적한다

. 팬데믹 상황하에서 대학들은 공중

보건 수칙을 제정하고 강력하게 처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 같은 절차는 많

은 새로운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고 그는 밝혔다. 

두명의 아들이 대학에 다니는 학부

모 엠마 웰스는 학교에 속은 것 같다

고 밝혔다. 한 명의 아들은 우스터폴

리테크대학(WPI)에 재학중인데

WPI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친근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고 강조했었다. 엄격한 수칙과 징계

에 대해 잘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WPI 2년인 아들은 최

근 5명의 여학생과 자신의 룸메이트

등과 함께 학교내에서 술을 마셨으며

이로 인해 기숙사에서 추방당했다. 5

명의 남학생은 기숙사에 추방당했으

나 여학생들은 반성문을 쓰는 것으로

처벌을 대신했다. 학교 측은 웰스 씨

에게 항소를 허용해 현재 이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른 큰 아들은 보스톤 칼리지에

재학 중인데 이곳 학생들 일부는 뉴

햄프셔에서 파티를 벌였다. 이는 수

칙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바

이러스 확산의 위험을 높였다. 

웰스 씨는 “도데체 어느 것이 더

나쁜 것인가”고 물었다. WPI 대변

인은 학교측은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새로운 규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담은 서류와 이를 이해한다는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에게 기

숙사 및 식사 수칙 준수계약의 복사

본을 전달했으며 이 계약에는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경우”

이 합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팬데믹 후 대학들

이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드러난다

. 과거 대학들은 여러가지 문제를 야

기하는 정학을 가능하면 피했었다.

특히 시험 부정행위, 약물 및 알코올

배포, 타학생을 괴롭히는 등의 가장

심한 경우에는 항구적인 학사기록으

로 남게 된다. 

노스이스턴 대학에서는 일반적으

로 성폭행이나, 약물남용 및 폭행 등

의 행위의 경우 정학에 처한다. 그러

나 이번 11명의 학생들은 파티를 벌

인 것으로 정학에 처해졌다. 이처럼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서는 파티

를 벌인 것 등의 캠퍼스 생활도 강력

한 처벌의 근거가 되고 있다. 

보스톤 대학은 학생들이 25명 이상

모여 파티를 하는 경우 학기 전체 정

착처분에 학비는 반환되지 않는 강력

한 징계가 내려진다. 지금까지 학생

들은 이보다 적은 그룹의 모임으로

적발당해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고 학

교측은 밝혔다. 

9명의 학생들은 이번 정학 유예 처

분을 받았으며 만약 한 번 더 적발되

는 경우 남은 학기동안 정학에 처해

진다. 학교측은 현재 15명의 파티에

대해서 징계를 검토 중에 있다. 일부

BU 학생들은 친구들의 기숙사 방문

이 허락되지 않음에도 친구를 기숙사

에 데려와서 적발 당했다. 학교측은

이 학생들을 기숙사에서 퇴출해 온라

인으로 수업을 듣도록 하는 징계를

고려 중이다. 

BU는 때로 정학을 당하는 경우 학

비를 돌려주는 경우도 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는 강력한 규칙 준

수를 위해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대학 전문가들은 학교가 명확

하고 투명하게 용서되는 행위를 밝히

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한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는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일부는 항상 분명하지 않다

고 반박한다. 

개인교육권재단의 법률디렉터인

윌 크릴리는 “정학먼저, 추방먼저

그리고 추후에 질문에 답하고 반응한

다”고 지적한다. 그는 “팬데믹을

헤쳐가면서 자비와 인내의 요소가 있

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특히 대학들은 학생들이 사진을 찍

고 소셜미디어를 올리는 등 신고에

의존해 적발하는 시스템은 학교내 감

시라는 윤리적 법률적 문제를 일으킨

다는 지적이다. 

펜웨이에 소재한 웬트워스 대학은

익명의 제보에 학생들의 위반 적발을

의존하고 있다. 대부분은 수칙을 잘

지키지만 일부는 마스크나 친구 초대

등의 수칙을 위반해 정학을 당했거나

징계위에 회부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학교의 한 학생은 학교가 명확

하게 수칙과 가이드라인을 준 것에는

감사했지만 수천명의 학생들이 친구

들을 고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각 학교들 엄격한 방역수칙 및 징계 서명받아 
징계는 다른 학생들의 제보에 의존, 학교내 감시 문제 

노스이스턴 대학이 파티를 벌인 11명의 학생들을 $36,500 수업료 반환 없이 정학처분을 내린 것뿐만 아니
라 많은 보스톤 대학들이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학생들에게 가차없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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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앞에 앉아 공부, 업무 보시느라 상체가

숙여지고 자세가 안 좋아지신 분들, 그래서 목

과 어깨가 자주 뻐근하고 아프신들을 주~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

(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

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는 당신의 자세는

어떤가요? 혹시 어깨가 앞으로 말려있거나 등

이 굽어있지는 않은지요.

무의식적으로 오랜시간 앉아 무언가에 집중

하다보면 처음에 바르게 앉아있던 자세도 쉽

게 흐트러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번주는 여러분의 뻐근해진 목, 어

깨를 스트레치해주고 구부정한 자세도 교정할

수 있는,  ‘레전드 상체 스트레칭’ 을 소개시

켜 드리고자 합니다. 매우 간단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동작들이니 지금당장 따라해보세요.

목과 어깨가 자주 결리시는 분들은 아침과 저

녁 2회 꾸준히 해보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신

기하게도 통증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실 거에

요.  

제 유튜브 최근 영상 중, 10min Neck

&Shoulder (목 어깨 통증완화 요가) 편을 찾

아 보시면 오늘 알려드릴 자세외에도 다양한

스트레칭을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거에요. (유

튜브 검색창, YOGA SONG –HAYEON 을

검색,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구요)

오늘 배울 첫번째 자세는 네발기기 변형 입

니다.

가슴과 어깨를 시원하게 열어주는 자세입니

다. 

STEP 1. : 네발기기, 즉 테이블자세에서 사

진처럼 왼 다리를 뒤로 뻗어줍니다. (영상을 참

조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에요.)

STEP 2. : 오른 손을 천정위로 올린후 등뒤

로 가져갑니다. 이때 오른 어깨선이 귀에서 멀

어지도록 간격을 유지합니다.

POINT! : 목의 긴장을 최대한 푼 상태에서

자세를 유지해주시고, 엉덩이가 비틀어지지

않도록 복부의 힘을 주고 발란스를 잡습니다.

STEP 3. : 깊고 편안하게 3-5회 호흡을 해주

시고, 다른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유지합니다. 

두번째로 배울 동작은 퍼피 스트레치 입니

다.

앞의 동작에서 약간 어깨를 웜업해줬다면

이번 스트레칭은 어깨에 조금더 깊은 자극을

느끼실 수 있을 거에요.

STEP 1. : 네발 기기 자세에서 조금씩 손을

앞으로 가져가 가슴을 바닥쪽으로 내려줍니다

. 이때 엉덩이는 무릎 위에 위치하도록 해주세

요.

STEP 2. : 숨을 내쉬면서 목과 어깨의 긴장

을 풀며 몸을 좀더 무겁게 바닥을 향해 내려놓

아 주세요. 

들숨보다 날숨에 좀더 집중하며 3-5회 호흡

을 이어갑니다.

POINT! : 이마가 바닥에 닿지 않아도 되니

무리해서 누르거나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연스레 어깨가 열릴 수 있도록 호흡과 함께 스

트레치해주세요.

세번째 자세는 앉아서 하는 넥스트레치 입

니다. 

STEP 1. : 편한 자세로 앉아 척추를 먼저 곧

게 펴줍니다.

STEP 2. : 들숨에 척추를 펴고, 날숨에 천천

히 오른쪽 귀를 오른쪽 어깨로 보내 목의 왼쪽

을 늘려주세요.

POINT! : 왼쪽 어깨가 귀를 따라 가지 않도

록 계속해서 어깨를 내리며 진행합니다.

STEP 3. : 좀더 깊은 자극을 원하시면, 오른

손을 머리의 왼쪽면을 살포시 얹어주세요. 애

써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깊게

호흡해주세요. 반대손은 사진처럼 등뒤로 가

져가서 좀더 목의 옆면과 함께 어깨앞면의 스

트레치를 느껴주셔도 좋습니다.

*더 많은 동작이 궁금하다면..

Neck & Shoulder영상 보시면서 따라해보

시고, 하시고 몸이 어떠셨는지 혹은 궁금한점

이 있다면 영상 하단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물

론 한글 영문 다 상관없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아프다고 해서 쉬고 자는 것

도 좋지만, 그 쉼이 있기전에 충분한 이완을 위

한 시간, 그리고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

세요. 별것 아닌 스트레치 같지만 매일 꾸준히

해준다면, 간단한 움직임과 보살핌 속에 나의

몸이 좀더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몸 사이

사이에 좀더 생긴 공간들 덕분에 기분좋고 활

기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실 거에

요. 지금부터라도 하루 한번, 1일 1깡 아니 ‘ 1

일 1스트레치’ 로 자신의 몸을 좀더 아끼고 사

랑해주세요. 그럼 이번주도 요가쏭과 더 건강

하고 행복한 한주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

다!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Yoga-

fulness Life) 대표  

유튜브검색창에  ‘YOGASONG-HAYEON’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bit.ly/Subscri-

beToYogasong

요가쏭의 5분요가 

한번만 따라해도 목+어깨가 시원해지는 요가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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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노스이스턴 대학은 사회적 거

리두기 규정을 위반한 11명의 1학년

학생들을 정학처분시켰다고 9월 4

일 밝혔다. 

11명의 학생들은 임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웨스틴 호텔에서 2일

밤 마스크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파티를 열었다가 발각당

했다. 

노스이스턴대학 레나타 니울 대

변인에 따르면 이번에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이번 학기의 경우 온

라인 코스 참석도 불가하지만 다만

내년 봄 학기에 다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1학년들은 특별 1학

기 프로그램의 일부에 참석한 학생

들이었으며 $36,500의 학자금을 선

불로 지급했다. 이들의 수업료는 반

환되지 않는다.

해당 학생들을 즉각 기숙사의 퇴

실 요구와 함께 코로나 검사를 받도

록 했다. 만약 양성반응이 나오는

경우 격리되어 치료받은 후 학교를

떠나게 된다. 

노스이스턴은 학생들을 올 가을

캠퍼스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보스

톤의 대형 학교 중의 하나이며 코로

나바이러스 창궐을 막기 위해 엄격

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특

히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대학처

럼 바이러스 창궐로 학교를 닫는 사

태를 피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 주 학교는 소셜미디어를 통

해 이번 가을 파티에 참석의사를 밝

힌 해당 학교 115 신입생과 학부모

들에게 엄격한 경고 편지를 보내 절

대 파티에 참석하지 것을 당부했었

다. 

학교측은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

들은 자신들의 벌칙에 대해 항의할

권한이 있으며 신속 심리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노스이스턴은 올가을 팬데믹으

로 인해 특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 1

학년들에게 캠퍼스 대면수업을 허

용하고 있으며 총 818명의 학생들이

웨스틴호텔에 마련된 2인 1실 기숙

사에서 거주하고 있다. 

대학측은 이번 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지난 주 동안 반

복해서 사회적거리두기, 마스크 착

용, 모임 금지 등을 강조해왔다. 학

생들은 의무적으로 모두 핸드북을

읽고 준수하도록 했었으며 수차례

규정을 이해하고 따르겠다는 서약

서에 서명토록 했었다. 

hsb@bostonkorea.com

노스이스턴 파티에 참가한 11명 신입생 정학 처분 
온라인 수업도 참가 못해, 3만6천5천달러 달하는 수업료 반환 안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에버렛 소재의 병원에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최근 폭

증하고 있다고 카를로 드마리아

시장이 9일 밝혔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

해 9일 아침 이 같은 사실을 알렸

다. 그는 “지난 밤 에버렛시는

케임브리지 헬스 얼라이언스스

에버렛 호스피털로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전언

을 받았다”면서 “어젯밤 10명

이 확진됐으며 이중 3명은 중환

자실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에버렛 주민들에게 각별

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또 “

이 같은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확

진은 근래들어 보지 못한 가장 많

은 숫자”라고 지적했다. 

에버렛은 보스톤의 노스엔드

와 접경하고 있으며 서머빌 그리

고 첼시 등과 이웃하고 있다. 특

히 메인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많

은 라틴계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

역이다. 

약 12명의 주민들이 시장의 페

이스북 포스트에 글을 남겼다. 한

여성은 “불행하게도 코로나바

이러스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

다. 확산을 막기위해 커뮤니티 전

체가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고 강조 했다. 

다른 한 여성은 “스완 스트리

트 파크는 매일밤 엉망이다. 차

들은 크게 음악을 7시께부터 밤

11시까지 틀어대며 약 50여명이

모여 마스크를 끼지 않고 파티를

벌인다”고 적었다. 

9일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매

사추세츠 주내 가장 코로나바이

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타운과 시

중의 하나로 에버렛을 거론했었

다 다른 4개의 커뮤니티는 첼시,

로렌스, 리비어, 프레밍햄으로 대

부분 라틴계열의 거주민이 많은

지역이다. 

드마리아 에버렛 시장의 페이

스북에 따르면 에버렛에서는 지

금까지 2147명이 감염됐으며 현

재 1841명이 회복중에 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인접 에버렛 병원
코로나 환자 폭증 



The Boston Korea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종합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

미 공군 수송기에서 네발 달린 로봇

개들이 모하비 사막의 비행장으로

날렵하게 뛰어나오다"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올 듯한 이 최

첨단 실험의 장면은 '로봇 군견'들이

투입된 지난주 미 공군 훈련의 실제

상황이다.

10일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공

군 C-130 수송기 편으로 공수된 로

봇 개들은 수송기 밖으로 '배치'돼 안

에 있는 병사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협들을 정찰했다.

이들 로봇 개는 미군의 첨단전투

관리체계(ABMS)의 일부라고

CNN은 보도했다.

ABMS는 우주 공간내 미군 자산

에 대한 위협과 미사일 및 그 외 다

른 수단을 통한 미 본토에 대한 가능

한 공격을 탐지·대응하기 위해 인

공지능(AI)과 신속한 데이터 분석

을 활용한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이

뤄진 이번 ABMS 훈련에는 해안 경

비대를 포함, 미군의 모든 분과 및 수

십 개의 산업팀이 참여한 가운데 전

국의 30곳에서 이뤄졌다.

이 가운데 한 곳인 서부 네바다주

의 넬리스 공군기지가 바로 로봇 군

견들이 투입된 장소이다.

미국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로봇

군견[미국 공군 제공, DB 및 재사용

금지]

CNN은 로봇 개들의 미 공군 훈

련 참여가 미래의 잠재적인 전장의

모습을 엿보게 한다고 보도했다.

윌 로퍼 공군 조달·기술·병참

담당 차관보는 공군 보도자료에서

미래의 전장에서 병사들은 평가해

야 할 아찔한 정보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며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

나노초 동안 이뤄지는 데이터 통합

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BMS 훈련과 관련, "제트

연료나 위성 못지않게 데이터를 필

수적인 전투 자원으로 평가하는 것

이 차세대 전투의 핵심"이라고 언급

했다.

'악마의 습격자'라는 별칭으로 불

리는 공군 621 비상대응부대의 리 보

스턴 중사는 공군 보도자료에서 로

봇 개들이 항공기 안에 있는 병사들

을 대신해 지역내 시각상황을 제공

해준다고 말했다.

'비전 60 UGV(무인지상차량)'

또는 '자율 무인 지상 차량'으로 불리

는 이들 로봇 개는 필라델피아에 있

는 로봇개발업체인 고스트 로보틱

스에서 만든 것으로, 어떤 지형이나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으며 센서

공상 영화 장면 아니다…미 공군 훈련에 로봇 군견 '투입'
미국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로봇 군견,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로봇 개 스팟을 이용한 군사 훈련으로 이제 로봇이 본격적으로 군사훈련에 도입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와 라디오들을 탑재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회사 측은

복잡성을 줄임으로써 내구성과 민첩

성 등을 향상했다고 전했다.

CNN은 이러한 로봇 개들이 미군

의 미래에서 '킬 체인'(적의 미사일

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공격으로

잇는 공격 및 방어체계)의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존 레이먼드 우주군 사령관은 정

보화 시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ABMS 관련 개념 및 능력을 발전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찰스

브라운 공군참모총장은 "우리의 전

사들과 작전지휘부는 승리하기 위해

서는 인터넷 속도에 맞춰 싸워야 한

다"고 밝혔다고 CNN이 전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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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미

국 서부 해안에 나란히 맞붙은 3개

주(州)에서 약 40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일대를 황

폐화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강한 바람 속에

캘리포니아·오리건·워싱턴주에

서 발생한 이들 산불로 수십만에이

커의 땅이 불탔고 주민 수천 명이 대

피했다고 CNN 방송이 9일 보도했

다.

오리건주에서는 30만여에이커(약

1천214㎢)의 땅을 불태운 산불로 디

트로이트·블루리버·비다·피닉

스·탤런트 등의 일부 마을이 "사실

상 파괴됐다"고 케이트 브라운 주지

사는 밝혔다.

특히 인구 7천명 규모의 피닉스 지

역에서는 1천채가 넘는 주택이 소실

됐고, 인근 탤런트에서도 수백채의

집이 불탔다.

브라운 주지사는 8일 저녁 주민 수

천 명이 불길을 피해 대피했다고 밝

힌 바 있다.

브라운 주지사는 자신이 취임한

이래 거의 해마다 기록적인 산불이

일어나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이번은 틀림없이

한 세대에 한 번 일어날 만한 사건"

이라고 말했다.

또 "구조물은 물론 사람 생명과 관

련해서도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

우리 주 역사상 산불로 인해 발생한

최대 규모의 인명과 재산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리건주에서는 35건의 대형 산불

이 진행 중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올해 산불로

불탄 면적이 220만에이커(약 8천903

㎢)로 이미 연간 기록을 경신한 상황

이다. 이는 서울 면적(약 605㎢)의

14.7배에 달한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캘파이어)은

그러나 아직도 올해 산불 시즌이 넉

달이나 더 남았고 지금도 약 20개에

달하는 대형 산불이 맹렬히 타오르

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의 제시 밀

러 대령은 폭염과 강풍, 낮은 습도,

가뭄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을

거론하며 "아마도 캘리포니아가 경

험한 가장 도전적인 산불 시즌일 것

"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은 북쪽부터

멕시코 국경까지 1천287㎞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주 중부 마데라·프

레즈노카운티의 산맥의 '크리크 파

이어'는 지난 4일 시작해 15만2천에

이커(615㎢)를 태우고 최소 360동의

구조물도 파괴했다.

시에라국립산림에서는 산불로 고

립된 사람 385명과 동물 27마리가 헬

기로 구조됐다. 프레즈노 카운티에

따르면 주민 3만명 이상이 대피했다

.'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는 산

불타는 서부 해안…3개주서 대형산불 40건 동시다발 확산
캘리포니아·오리건·워싱턴주, 수십만에이커 불타고 수천명 대피, 샌프란시스코 일대 대낮에도 어두컴컴한 오렌지색 하늘…

불로 발생한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

면서 화창한 캘리포니아의 날씨는

종적을 감췄다. 대낮에도 석양 무렵

처럼 하늘이 온통 주황색으로 물든

채 어둑어둑해 조명을 켜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지경이다. 일부 주민

들은 이런 풍경에 '세상의 종말이 온

것 같다'고 불안해하며 외출을 삼가

고 있고, 길가에 주차해둔 자동차 지

붕과 보닛 위에는 새카만 분진이 잔

뜩 내려앉았다.

뉴욕타임스는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핵겨울'(Nuclear Winter, 핵전

쟁으로 발생한 재와 먼지로 일사량

이 매우 감소하며 오랜 기간 이어지

는 한랭기)이라고 불렀다"고 보도했

다.

자동차는 낮인데도 전조등을 켠

채 운행했고 사무실에는 한밤중인

것처럼 불이 켜져 있었다고 이 신문

은 전했다.

국립기상청(NWS)의 기상학자

크레이그 슈메이커는 시에라네바다

산맥 일대에 발생한 '베어 파이어'로

인한 대량의 매연이 밤새 12㎞ 높이

까지 날아올라 가며 재와 얼음이 뒤

섞인 거대한 먹구름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로스앤젤레스(LA) 일원에서

는 '밥캣 파이어'가 발생해 1만300에

이커(약 42㎢)를 태우면서 LA 동북

쪽의 패서디나 일부 지역 등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

엘도라도 파이어'도 피해 면적이 1만

1천에이커(약 45㎢)로 확대된 가운

데 19%가 진화됐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이밖에 워싱턴주에서는 최근 12차

례의 산불 시즌에 불탄 면적보다 더

많은 땅이 7일 하루 동안 산불에 소

실됐다고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밝

혔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면적이

33만에이커(약 1천33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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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에 50만~150만원…20만원 돌봄지원 초등생으로 확대, 
취업 어려운 청년에 50만원…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 지원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

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

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

용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의 긴

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

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

란한 위기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을

주고,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

동특별돌봄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는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경감해주고 이른바 '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기

간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 추경 7.8조+기존 재원 4.6조…

12.4조 패키지

정부는 10일(한국시간) 정부서울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런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

산안 편성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조8천억원에 달하

는 4차 추경과 4조6천억원에 달하는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로 구성했

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

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

계위기·육아부담가구 등 계층에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

형 재난지원 방식을 채택했다.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

우선 4차 추경 자금 7조8천억원

중 약 절반인 3조8천억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새희망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

이라도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은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

식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
추경 7.8조 '맞춤형'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한국시간)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국세청의 부가세신고매

출액 등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

소상공인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또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

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

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

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준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

관없이 지급한다.

새희망자금을 받는 이는 291만명

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

한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

그램도 리모델링한다. 1단계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학원과 PC방 업종

으로 문턱을 낮추고 2차 프로그램

은 지원 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2

천만원으로 격상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

대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은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

다.

◇ 특수노동자 등에 긴급지원금

50~150만원

정부는 일자리 119만개를 지키기

위해 총 1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

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

랜서 70만명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

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

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급한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

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

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을 의미한다.

또 기존의 근로자 고용유지지원

금 제도는 연장·확대해 24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

는 청년(만18∼34세)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 4인 이상 위기 가구에 최대 100

만원 안전망

위기 가구에 대한 안전망도 더 넓

게 펼친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

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

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조건을 완화해 4

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1인가

구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

)을 한시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히 늘어

난 긴급돌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도 가동한다.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

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

생까지로 대폭 늘린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에 초등학생 280만명을 더

하면 대상이 532만명까지 늘어난다

.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

한 만큼 13세 이상 국민 4천640만명

에게 통신비 2만원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예산 4조6천억원을

활용해 별도의 방역·경기 보강 패

키지도 마련했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진단검사비

·격리치료비 예산을 6천억원 증액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금지원 사

업의 경우 추석 전에 완료는 못하더

라도 상당 부분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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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빛나 최평천 기

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27)씨를 둘러싼 '특혜 휴가 의혹'

의 핵심은 2017년 군 복무 당시 총 23

일에 걸친 휴가가 규정에 따라 정상

적으로 이뤄졌는지다.

야당은 휴가 기간 자체가 통상적

인 병사의 사례에 비춰볼 때 지나치

게 길고,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쓰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

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10일 자료를 내

고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규정 등

을 제시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검찰이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8개월 만에 낸 사실상 첫 공식

입장으로, 제기된 의혹을 사실상 반

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서씨가 병가를 다녀온 데

대한 기록이 전산에 전혀 남아있지

않고, 서씨 측이 추후 제출했다는 진

단서 등 서류도 확인되지 않아 의혹

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는 지적도 나온다.

◇ 서씨, 전화로 2차 병가신청…관

련 규정 "구두 승인 가능"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

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

대 복귀 없이 15일부터 23일까지 2

차 병가 휴가를 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쓰고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총 휴가 일수는 23일이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간 자체

는 문제가 없다.

1차 병가를 마친 뒤 2차 병가를 '

구두'로 승인받은 점도 규정상으론

딱히 잘못됐다고 하기 어렵다.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과 육군

의 병영생활규정 제111조는 공통으

로 전화 등 구두로 소속부대에 연락

해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후 복귀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면 된다.

서씨 측은 유선으로 6월 15일 시

작되는 2차 병가 승인을 받은 뒤 엿

새 만인 6월 21일 이메일을 통해 서

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서씨가 속한 부대 지원

반장이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

에 작성한 면담기록 내용과도 일치

하는 내용이어서 구두 승인엔 문제

가 없다는 게 군의 현재까지 판단이

다.

다만 국방부 훈령과 육군 규정은

각각 휴가 연장과 관련해 '특별한 사

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에 따라 1차 병가 기간 무릎 수

술의 일종에 해당하는 '관절경적 추

벽 절제술'을 받은 후 외래 치료를

받았던 서씨의 병가 연장 사유가 '부

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

이다.

◇ 야당 "병가 연장 심의 누락"…국

군, 추장관 아들 휴가 절차상 문제 없어…의혹 남아
국방부, '병가 구두승인·연장심의 누락' 의혹에 "규정위반 아냐", 전산엔 '휴가승인' 기록 없어…의혹 해소 '역부족' 지적

3일 오후 국민의 힘당 정책위의장실 근무하는 행정비서가 코로나 확진을 받은 가운데 방호요원들이 본청 2층을 폐쇄하고 있다.

방부 "심의 대상아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육

군 규정을 근거로 서씨가 1차 병가

가 끝난 뒤 요양심의없이 2차 병가

를 간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

다.

신 의원의 주장대로 육군 규정만

본다면 서씨가 요양심의를 받지 않

은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육군 규정의 상위법에 해

당하는 국방부의 '현역병 등의 건강

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2항은

민간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에만 예

외적으로 요양심의를 받도록 규정

하고 있다.

결국 서씨의 경우처럼 연장 신청

당시 입원 중인 경우가 아니면 심의

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병원에 입

원한 경우에만 요양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이

불필요하게 과다 소요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서씨

는 2차 병가 신청 당시 입원한 상태

가 아니었기 때문에 심의를 안 받아

도 됐다"고 설명했다.

◇ '휴가명령' 누락·진단서 여부도

확인 안 돼…의문은 여전

규정 위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는 국방부의 이날 설명은 2017년 서

씨와 면담한 부대 지원반장 A씨가 '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

한 일종의 '면담 일지'를 주된 근거

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시 면담기록에 나

온 휴가 처리 과정을 실질적으로 입

증할 근거 서류는 사실상 전무한 상

황이다.

면담 일지만을 근거로 한 국방부

의 '뒤늦은' 입장 발표만으론 의혹

이 완전히 해소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방부 관계자도 "일반적인 군대

모습이라면 (행정명령 기록이) 당

연히 있어야 하는데 행정이 미흡했

다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우선 서씨가 1·2차 병가를 갔다

는 내용이 면담 일지에는 있지만,

군 내부 전산에는 휴가승인을 의미

하는 '행정명령'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일반 기업에서도 직원이 연가를

쓸 때 상부의 결재를 받은 기록이 남

는 게 상식인데, 서씨의 경우 공교

롭게도 1·2차 병가 모두 결재받은

'흔적' 자체가 없다.

다만 서씨가 복귀 전 추가로 쓴 나

흘간의 개인휴가는 정상적인 행정

명령 기록이 전산에 남아있다고 국

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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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후원금 기부자 (6월19일 현재)

김성혁 (한미정치력신장연대) 
무명 기부자 2명
김병국(한미예술협회장)
한미예술협회
손광희
최홍균
황성미
모니카 리(이재영)
연세대학교 동창회
서울대학교동창회
윤희경(보스톤봉사회)
필하모니아보스톤
보스톤 느헤미야 인스티튜트
김희선
김한나 변호사
이길신
727 정전기념사업회(강경신, 김성혁)
김은한
권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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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한새벽 기자 = 날씨가 선선해지면

서 문득, ‘애플 피킹은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었다. 확인해 본 결

과 애플피킹 농장들은 모두 문을 열

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

믹에서 애플피킹은 과거와 같을 수

없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일부

또는 상당수의 농장에서는 예년처

럼 따서 바로 먹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마스크는 필수고 거리두기도

필수다. 일부는 예약을 받아 운영하

며 또 다른 곳은 바로 찾으면 되는

곳도 있다.

그렇지만 꼭 부정적인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처럼 정말 많은

사람이 붐비던 광경이 아니라 제한

된 사람만 쾌적한 환경에서 애플피

킹이 가능해졌다. 다만 일부 농장에

서는 애플 피킹 시간을 짧게 요구하

기도 한다. 코로나 시대이지만 자녀

들에게 애플피킹의 소중한 추억을

앗을 수는 없다. 지금 당장이라도

애플피킹 예약을 진행해 보자. 

다음은 보스톤 근교의 애플피킹

농장들이다. 

Belkin Lookout Farm

보스톤에서 차로 30분

1인당 $20(반봉지), $29(한봉지),

가격은 1살 이상인 경우 1인당 부과

. 

미리 웹사이트를 방문 예약하고

테이블도 예약하는 것이 좋다. 보스

톤에서 가장 가까운 농장 중의 하나

다. 

오래된 농장의 역사만큼이나 최

신 설비를 자랑하는 곳으로 농장에

도착하면 기차를 타고 사과, 복숭아

, 호박을 따는 곳으로 이동하게 된

다. 약 18에이커의 큰 규모이므로 모

든 야외 테이블을 거리를 두고 재배

치했다. 주문은 테이블에 앉아 스마

트 폰으로 할 수 있다. 천막이나 우

산이 있어 그늘을 제공하는 테이블

을 원하는 경우 이미 예약하는 것이

좋다. 예약없이 방문할 수 있지만

그날의 인원에 따라 허용이 결정된

다. 

89 Pleasant Street, South Nat-

ick; 508-653-0653;

lookoutfarm.com

Tougas Family Farm

보스톤에서 차로 55분

사과 한봉지 가격: $32(3명 이하),

$45(5명 이하), 주중에는($30, $40)

보스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농

장이지만 애플피킹에는 최적의 농

장이기도 하다. 거의 대부분 최상

품질의 사과를 딸 수 있는 곳이다.

현재 딸 수 있는 사과 품종은 진저

골드, 허니크리습, 매킨토시, 갈라

등이다.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해야

하며 최대 그룹은 5명 이하여야 함

께 할 수 있다. 이상의 그룹은 같은

장소에서 피킹 보장이 안된다. 

20여종의 사과를 재배하는 곳으

로 키가 작은 사과 나무가 있어 아

이들과 함께 피킹 하러 가기에 좋다

. 현재 사과와 블루베리, 블랙베리,

복숭아 피킹이 가능하다. 패팅주와

페이스 페인팅, 열차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코로나시대에도 여전히 애플피킹 시즌은 돌아왔다

234 Ball Street, Northboro; 508-

393-6406; tougasfarm.com

Dowse Orchards

보스톤에서 차로 30분

가격대는 밝히지 않음

애플피킹은 9월 12일, 13일 주말

부터 시작된다. 현재 농장측은 애플

사이더는 9월 중순부터나 가능하며

, 마쿤(Macouns) 품종의 사과는 9

월 말께 익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60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농장 가

판대에서는 밭에서 방금 딴 토마토

와 옥수수를 판매한다. 가을동안 20

여종에 달하는 사과를 수확 한 후 12

월부터 7종류의 크리스마스 장식용

나무를 직접 고를 수 있다.

98 N Main St, Sherborn; 508-

563-2639; dowseorchards.com

Connors Farm

보스톤에서 차로 40분

사과 한봉지 가격: 1인당 $11.99 4

인의 경우$39.99; 미로 주말 입장료

$15.99

옥수수 미로(maze)로 유명한 농

장이다. 가을 시즌을 9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운영한다. 애플 및 호

박 피킹에는 추가 요금이 부가된다.

30 Valley Rd, Danvers; 978-777-

1245; connorsfarm.com

Carlson Orchards

보스톤에서 차로 45분

애플 주스 맛이 유명한 농장으로

50에이커 크기의 부지에 14종의 사

과를 비롯해 다양한 베리와 호박 등

을 재배한다. 농장의 홈페이지에 사

과의 종류에 따른 설명이 제공되고

있어 피킹 전에 참고하면 좋다. 근

처 에이어(Ayer)지역에 중화요리

로 유명한 우정식당이 있으니 피킹

을 마치고 갈만한 레스토랑을 찾고

있다면 참고하자.

115 Oak Hill Road, Harvard;

8 0 0 - 2 8 6 - 3 9 1 6 ;

carlsonorchards.com

smolakfarms.com

보스톤에서 차로 45분

보스톤 인근에 위치한 농장 중 가

장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재배하는

곳으로 사과만 20여종에 달한다.아

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농장, 건초마

차타기, 미로가 있어 온가족 나들이

장소로 적격이다. 피킹을 마치고 농

장의 신선한 재료로 만든 샌드위치,

수프, 베이커리 등을 판매하는 농장

가판대를 방문에 간단하게 저녁거

리를 해결하는 것도 좋겠다.

315 South Bradford St., North

Andover; 

일부는 예약, 일부는 직접 방문 가능,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규정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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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9월 13일 - 9월 19일

●운수: 서로 함께 갈 수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문제 해결 능력이 돋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계

약이나 매매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겠습니다.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던 일

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애정: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속상했던 것을 다 풀 수 있을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4, 19일 길일. 13, 15일 주의.

쥐띠 | 수월하게 진행될

●운수: 주위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말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금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금전적

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애정: 편안해집니다. 아직은 특별한 사이

가 아닌 사람에게도 많은 것을 보여주고 털어놓게 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5, 18일 길일. 13, 16일 주의.

소띠 |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운수: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좋은 시간을 만들어

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힐링도 될 것입니다. ●금전: 그 어느 때

보다도 직원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직원이 고객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

라 매출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애정: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큰 행복감을 줄 것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99, 87, 75, 63, 51, 39년생은 13, 17일 길일. 15, 18일 주의.

토끼띠 |큰 행복감을 줄

●운수: 드디어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문제 해

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금전: 생각지도

않았던 돈까지 들어오면서 일의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큰 무리 없이 원하는 방

향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혼자

서 있을 때는 물론이고 문득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6, 18일 길일. 14, 17일 주의.

범띠 | 원하는 방향으로

● 운수: 불필요한 말과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세요. 하고자

하는 일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전: 그저 믿거니

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돈을 맡긴다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돈을 앞에 두고 욕심

내지 않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 애정: 감정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겠

습니다. 억울하다거나 분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나아질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5, 18일 길일. 16, 19일 주의.

용띠 | 그저 믿거니 하는 마음으로

● 운수: 가벼운 해프닝으로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을 두고 너

무 확대해석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만 쌓이게 할 뿐입니다. ● 금전

: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돈 버는 기회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애정: 너무 완벽한 것도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

다. 때로는 실수도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5, 19일 길일. 14, 17일 주의.

뱀띠 |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 운수: 잘못된 상식으로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자신이 제

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금전: 당

장 큰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매상이 증가합니다. 금전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 애정: 좋은 관계는 자신에게 묘약이 되지만 나쁜 관계는 독약이 된다

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인연은 함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3, 16일 길일. 15, 18일 주의.

말띠 |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운수: 아무리 좋은 약도 지나치면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남용하면 진짜 아플 때에 써도 효과를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전: 지금은 당장 크게 돌아오는 이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애정: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로 인

해서 듣는 사람은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3, 17일 길일. 16, 19일 주의.

양띠 |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운수: 힘들 때에는 도움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

습니다. 힘든 시기가 오면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

금전: 아는 척이나 잘난 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처신해야 사람을 얻고

이득도 따릅니다. ●애정: 외로움이 깊어지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억지

로라도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5, 19일 길일. 14, 18일 주의.

닭띠 | 겸손하게 처신해야

●운수: 후회한들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일은 이제 그만

손에서 놓아버리고 앞으로의 일에만 집중하세요. ●금전: 돈이 들

어오기도 전에 나갈 일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금방 돈이 빠져나

가는 일이 생깁니다. ●애정: 자신도 모르게 계산적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가족이

나 연인 간에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5, 18일 길일. 14, 17일 주의.

원숭이띠 | 앞으로의 일에만 집중을

● 운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후발 주

자가 선발 주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 때입니다. ● 금전: 혼자서 생

각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믿을만한 사람에게 털어놓고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 애정: 일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은 모습 때문

에 배우자나 연인에게 불평불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5, 16일 길일. 13, 19일 주의.

개띠 |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승자가

● 운수: 너무 먼 미래까지 앞서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코앞에 일에만 신경 쓰고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 금전: 자기

조절력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충동적으로 구매하다가는 후회만 남기는 지출을 하

게 됩니다. ● 애정: 불같이 뜨거운 열병 같은 사랑보다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알

게 모르게 드는 정이 더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3, 18일 길일. 14, 17일 주의.

돼지띠 | 가랑비에 옷 젖듯이

문화/연예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7인조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주 연

속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한 것은 일

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New Nor-

mal·새로운 표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됐

다.

미국 포브스지는 8일(현지시간) "BTS

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빌보드 '

핫 100' 1위를 고수한 것은 팬층이 계속 성

장하고 있고, (BTS의 인기가) 오랫동안 지

속할 것임을 증명한다"며 "BTS는 자신의

뉴노멀을 입증했다"고 보도했다.

포브스는 "BTS와 팬들은 계속 1위를 차

지한 것을 축하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BTS는 지난주 빌보드 싱글 첫 1위를 기록

하며 슈퍼스타의 마지막 경계를 넘었고, (2

주째) 왕관을 유지하면서 생명력과 팬덤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팝 시

장에서 거둔 성적은 고무적이었다고 평가

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다이너

마이트'를 들은 라디오 청취자는 1천600만

명으로, 직전 주와 비교해 38% 늘었다.

이에 힘입어 라디오 방송 차트도 20위에

서 18위로 올랐다.

또 '다이너마이트'는 빌보드 디지털 노

래 판매 차트에서도 2주째 1위를 지켰다.

포브스는 "BTS의 기존 팬과 새로운 팬

의 결합이 2주 연속 다이너마이트의 음원

판매 고공 행진을 촉진했을 것"이라고 분

석했다.

포브스는 "회의론자들은 BTS의 성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음원 판매량을 부

풀리는 광적인 팬들의 행동으로 치부하려

애쓸 것"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그릇된 신

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BTS의 성공에 좌

절하고 겁먹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TS는 팬을 만들기 위해 동

시대 서양 가수들보다 두배나 더 열심히

노력했고, 수년간의 그들의 노고가 결실을

보고 있다"며 "BTS의 슈퍼스타 지위를 부

정하는 것은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jamin74@yna.co.kr

미 잡지 포브스 "BTS의 빌보드 싱글 1위 고수는 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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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10/1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10/18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2/1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센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

자 = 박보검이 입대 전 마지

막으로 남긴 tvN 월화극 '청

춘기록'이 6%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방송한 '청춘기록' 첫 회

시청률은 6.4%(이하 비지상

파 유료가구)를 기록했다.

'청춘기록' 1회에서는 배

우를 꿈꾸는 모델 사혜준(박

보검 분)이 현실적인 장벽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꿈을 향해 나아가

는 모습이 그려졌다. 또 메이

크업 아티스트 안정하(박소

담)는 그런 혜준의 팬을 맡

아 함께 꿈꾸는 인물로 그려

졌다.

이 작품은 '닥터스', '사랑

의 온도' 등 따뜻한 스토리에

현실적인 시선을 녹여내는

하명희 작가와 '비밀의 숲', '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왓

쳐' 등에서 섬세한 연출을 보

여준 안길호 PD가 손잡아

기대를 모은다.

그러나 첫 회 방송 후에는

초반 인물 소개 부분이 길었

고 작가 특유의 대사량이 많

아 호흡도 늘어지는 면이 있

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중간중간 감각적

인 연출은 돋보였고, 청춘이

거나 청춘을 지나온 시청자

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 라인으로 풀어낸 점

은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나치게 성숙한 역할, 반

대로 지나치게 어린 역할보

다는 늘 그 중간 지점 어딘가

의 캐릭터가 잘 어울리는 박

보검도 제 옷을 입었다는 평

가가 나온다.

향후 청춘들이 꿈을 이뤄

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고루

하지 않고 세련되게 풀어나

갈지가 작품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SBS TV '브람스를 좋아하

세요?'는 4.5%-5.6%, MBC

TV '연애는 귀찮지만 외로

운 건 싫어'는 1.4%-2.0%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lisa@yna.co.kr

박보검 입대 전 마지막 드라마 '청춘기록' 6.4％ 출발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걸그룹 마마무가 10개월 만에 완

전체로 활동에 나선다.

소속사 RBW는 마마무가 오

는 10일 스페셜 싱글 '워너 비 마

이셀프'(WANNA BE MY-

SELF)를 발매한다고 8일 밝혔

다.

소속사는 "마마무만의 독보적

인 색깔과 솔직 당당한 매력을 담

아낸 곡"이라고 소개하면서 "마

마무의 음악을 기다려온 팬들을

위해 깜짝 선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마마무가 완전체로 신곡을 선

보이는 것은 지난해 11월 발표해

히트한 '힙'(HIP)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마마무 멤버들은 솔로

활동에 주력했다. 지난 2월 문별

을 시작으로 솔라, 화사까지 차례

로 앨범을 발표했다.

rambo@yna.co.kr

12/6

아리수 코리안 레스토랑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함

T. 978-466-8688

6/19

이베이 하시는 분 찾습니다

T. 617-678-5059

마마무, 신곡 '워너 비 마이셀프'로 완전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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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다 해야겠다. 여행이 자유롭지 못

해 그럴 수도 있겠다. 팬암 (PANAM) 항공

사 이름이 떠올랐다. 지금이야 생소한 이름

이다. 하지만 로고가 새겨진 항공사 가방만

은 또렸히 기억한다. 테니스가방과 비슷했

다. 

고등학교 적이다. 락커라는 말은 듣도 보

도 못하던 시절이었다. 등교할때 마다 챙겨

야 할게 여럿이었다. 책가방뿐만 아니다. 교

련복에 체육복과 심지어 유도복까지 챙겨야

했던 거다.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 하나. 교련

이건 체육이건 유도시간은 같은 날에 걸리

진 않았다. 하지만 짐은 여전히 피난민 보따

리 보다 크면 컸지 작지는 않았다. 덕분에 팬

암항공사 가방은 유용했다. 물론 내가방은

싸구려 모조품이었다. 

팬암 가방이 요긴하게 쓰일 적도 있었다.

소풍 갈적에 안성맞춤이었던 거다. 하긴 가

방이 책가방말고 그것밖에는 없었다. 소풍

과 팬암백은 황홀한 조합이었는데, 가방속

에는 달랑 김밥뿐이었다. 점심을 보자기에

싸서 들고갈 수는 없었다.  나태주 시인이다

. 

다시 370원어치

저녁 수학여행 길

만났던 산과 강과 하늘과

나무와 이별하고

돌아와 고단한 하루

날개를 접는다.

(나태주, 수학여행길)

어찌 팬암항공사 가방 뿐이랴. 보스톤 백

도 있다. 왜 보스톤이 가방이름이 되었는지

는 알 수없다. 하지만, 이 가방 또한 여행용

인듯 싶다. 이 가방이 내 책가방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역시 비닐 모조품이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장만했더랬다. 아니나 다를까.

쉽게 옆구리가 터졌고 두어달 들고 다니다

가 버렸다. 

요즈음은 너나없이 방에 콕 박힌 방콕이

다. 해외여행이야 언감생김일 수도 있겠다

는 말이다. 비행기 날개를 접었을 테니, 항공

사들은 울상일게다. 어디 해외여행 뿐아니

라, 국내여행마저도 시원치 않다. 

꽤 오래전에 보스톤백을 구했다. 이번엔

진짜 가죽가방이었다. 출장이 잦을 적에 퍽

유용했는데, 헬스센터에도 들고 다녔다. 이

젠 다락에서 먼지만 얹고 있다. 보스톤백이

건 팬암백이건 모두 무용지물이란 말이다.

헬스센터도 요사이 문을 열지 않는다. 

올가을엔 아이들 수학여행도 취소될 것인

가.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

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마태 10:10)

한담객설閑談客說: 팬암 항공백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쉼, 진정한 쉼이란!!

758회 

쉼, 진정한 쉼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

까. 그렇다면 나는 진정 제대로 된 쉼을 쉬어

보긴 했던 것일까. 나 자신에게 잠시 물음을

던져본다. 어떤 움직임 없이 편안하게 집안

에서 침대나 소파에 누워 혼자 가만히 있다면

이것이 쉼인가. 아니면 집 밖의 포치 위에서

워킹 체어에 몸을 맡기고 있거나 바닷가에서

비치 체어에 누워있다면 그것이 쉼인가. 바

쁘게 움직이며 사는 현대인들은 습관처럼 쉼

을 그리워하지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여유조차 저당 잡히고 말았다는 생각을 한다

. 쉬고 있어도 언제나 손에는 핸드폰의 움직

임이 바쁘다.

한 모임에서 삶에 있어 '진정한 쉼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시

작되었다. 내 차례가 왔다. 내게 있어 쉼은 우

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산이 좋아 산에 오르면 계절마다에서 느끼

는 오감 터치는 내게 그 무엇보다도 제일 편

안하고 평안한 곳이기도 하다. 또한, 창조주

에 대한 감사가 절로 터져 나오는 감탄의 장

소이기에 내게 더없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

만 쉼이라는 것은 마음의 여유의 공간이 남아

있을 때까지가 '쉼'이지 않을까 싶다. 산을 오

르면 오를수록 더 높은 산을 오르고 싶은 욕

심이 생기니 이 또한 진정한 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내가 또 좋아하는 것 중의 하나

가 사진이니 말이다. 사진은 어떨까. 작은 렌

즈로 보는 세상은 또 하나의 멋진 나만의 공

간이고 나만의 세상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한 쉼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몇

년 전 5월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에서 프랑스

를 거쳐 스페인을 들어서는 작은 마을은 몇

시간을 걷고 또 걸어도 푸르른 밀밭 사이의

바람과 줄지어 늘어선 포도밭의 평화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풍경이

었다. 무거운 배낭을 등에 짊어지고 하루 온

종일을 걸으면서 핸드폰과 작은 카메라에 그

풍경을 담느라 바빴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에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이 모두가 나의 욕심이라는 것을

말이다. 하늘은 파랗고 흰 구름 두둥실 거리

는 작은 마을의 오솔길 밀밭 사이에 빨간 양

귀비 한 그루 바람에 제 몸을 이리저리 맡긴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 곱고 아름다

운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내 나는 그 양귀비 앞에서 작은 카메라 셔

터를 눌렀다. 그 순간 나는 멈칫 발걸음을 멈

췄다. 그것은 그 꽃을 담는 순간 내가 그 빨간

양귀비꽃의 목을 잘라 꺾어온 그 느낌이었다

.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느낌을

오래도록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때야 알았다. 내가 사진을 목적으로 여

행하는 것이 아닌 내 영혼의 씻김과 덜어내고

픈 욕심 그리고 바쁘게 살던 내 습성에서 잠

시 나를 숨 쉬게 하고 싶어서 순례길을 걸으

러 온 것이 생각난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늘

이렇게 여기에서는 저기를, 저기에서는 여기

를 생각하기에 온전한 여기에서의 지금을 누

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진정한 쉼

을 누릴 수 없는 이유이고 까닭이다. 어느 장

소와 어느 시간과 공간이 아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이며

온전한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욕심을 내

려놓는 만큼의 비례.

그 날 이후로도 한 이틀은 핸드폰과 작은

카메라에 풍경을 담아왔지만, 마음으로 약속

을 했다. 내년에 순례길을 걸으러 이곳에 다

시 온다면 그때는 기록으로 남길 사진 외에는

카메라에 담지 않겠다고 말이다. 그것은 온

전한 나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물론, 앞으로

의 약속은 나 자신 스스로가 책임지어야 할

일이지만 그 후의 깨달음은 내게 참으로 귀한

선물이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깊은 묵상

의 시간이 이어지며 한 편의 가슴은 제대로

된 사진을 담아오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

는 것이다. 그 얼굴 없는 욕심은 참으로 깊고

강하고 질기다.

쉼, 진정한 쉼을 얻고자 떠난 여행의 순례

길에서 사진에 마음을 빼앗겨 온전한 쉼을 얻

지 못하고 돌아왔다. 바로 그 깨달음이 '온전

한 쉼'을 누릴 통로의 문이 열린 것이다. 억지

로 내려놓고 싶었던 욕심을 나 스스로 무거워

내려놓고 싶어진 마음이 열린 것이다. 아,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마음 안으로 들어오니

깊은 한숨이 몰아져 들숨이 되었다가 날숨으

로 훅 빠져나간다. 숨통이 열리는 시원함에

가슴이 훅 트인다. 그래, 이것으로 족하다는

느낌이 내 온몸과 마음에 차올랐다. 그 순간

의 느낌이 그 찰나의 누림이 바로 진정한 쉼

은 아닐까 싶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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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손목이나 손가락에 저림∙통증 지속된다면

병원 찾아야

A씨(여, 58세)는 최근 손목 통증이 심해

졌다. 바쁜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보는 시간

이 길어지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엄지손가

락이 저리듯 아프더니 손목까지 통증이 나

타났다. 급기야 젓가락질까지 힘겨워 병원

을 찾았는데, '손목 건초염'을 진단 받았다. 

손목 건초염은 손목 주변의 근육의 힘줄

을 싸고 있는 막인 건초에 염증이 생기게 되

면서 발생한다. 손목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

생하는 질환으로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

량이 늘어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며,

A씨처럼 육아나 가사노동을 하는 주부들

에게서도 흔하게 나타난다. 특히 여름철에

는 기압이 낮고 습도가 높은 날이 많아 관절

내 압력이 높아지면서 신경을 자극해 손목

관절통이 심해지기도 한다.

손목 건초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손목 주

변이나 엄지손가락의 저림 증상, 손목이 붓

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또한 주먹을 쥔 상

태로 손목을 돌리거나 비트는 동작을 할 때

엄지손가락 부근의 손목 관절에서 통증을

크게 느끼기도 한다. 

손목 건초염이 의심되면 손목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

다. 손목 건초염 치료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 주사치료, 보조기 착용 등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면 수술을 시행한다.

수술은 신전지대 절제술 및 건막 제거술을

진행한다.

손목 건초염은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으므로, 증상이 있을 때

초기에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하

지 않고 방치할 경우 손목 관절 통증이 지속

되고 엄지손가락 사용이 불편해질 수 있다.

아울러 평소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

이라면 틈틈이 스트레칭을 시행해 손목 건

초염을 예방해야 한다. 손목이나 손가락에

통증이 있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손을 앞으로 뻗고 다른

손으로 당겨주는 스트레칭, 손을 쥐었다 폈

다 하는 스트레칭 등을 해주는 것도 좋다.

스트레칭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

해야 한다.

휴람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정형외과

배과장은 "많은 분들이 손목에 통증이 생기

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라며 "최근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이 늘면서 손목 관련 질환을 겪는 사람

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증상을 지나치지 말

고 살펴보고 휴식을 취해야 하며 증상이 지

속되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전했

다.

이어 배과장은 "손목 건초염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약물치료나 물리치료와 같은 보

존적 치료로도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라며

"하지만 오래 방치했다가 통증이 심하고 일

상생활 수행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병원을

온다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증상

이 나타났을 때 치료해야 한다"라고 조언했

다.

이번 주 휴람에서는 휴람의료

네트워크 세란병원 정형외과

배 승호과장의 도움을 받아

“손목 건초염”에 대해 자세

히 알아보고자 한다.

“손목 건초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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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은 14세에 화랑에 입문하였다(599년).

당시는 김용춘이 13세 풍월주로 화랑도를 지

휘하고 있었다. 부제는 김호림이었고, 설보종

은 전방대화랑으로 호림을 보좌하며 전방화

랑을 이끌고 있었다. 염장은 어머니인 지도태

후(진지왕비, 염장의 아버지는 천추이다)의

후광으로 전방대화랑에 소속되었다. 그는 6살

위인 보종을 친형처럼 섬기고 따랐다. 염장은

조숙하여 이미 체격은 20세의 보종과 비슷하

였다. 603년 호림이 14세 풍월주로 오를 때 보

종은 부제가 되었고 염장도 승진되어 전방대

화랑이 되었다. 그 후 15세 풍월주는 전통과 관

례에 따라 보종이 승계함이 순리였지만 만호

태후(김유신의 외조모, 진평왕의 생모)의 명

으로 김유신이 15세 풍월주의 자리에 올랐다

(15세 풍월주 유신공조에 보면 14세 풍월주 호

림공의 부제였던 보종이 그 부제의 위를 김유

신에게 양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부제

의 위 뿐만아니라 차기 풍월주의 위도 양보한

다는 의미였다. 609년의 일이다). 그러자 염장

을 비롯한 보종을 따르던 일부의 낭도들이 반

대하였다. 이에 난처한 호림은 미실을 찾아갔

다. 즉 미실로 하여금 막내아들인 보종을 위로

하고, 손녀사위인 염장을 설득하기 위함이었

다(미실의 아들인 하종의 딸 하희가 염장의 부

인이다). 미실의 수습으로 화랑도의 각파는 김

유신을 풍월주로 받들어 따르는데 특별한 상

충없이 화합하였고, 그 후 더 견고한 결속을 다

질 수 있었다. 결국 15세 풍월주는 김유신이 이

엇고, 유신은 염장을 부제로 임명하였다. 하지

만 염장은 부제의 자리를 보종에게 양보하였

고 자신은 스스로 자리를 낮추어 좌방대화랑

이 되었다. 직위는 그러하였으나 실지적인 부

제의 임무는 염장이 도맡아 하였다. 그는 16세

풍월주 보종공 밑에서 부제로 있었기에 부제

의 임무를 612년 부터 621년 풍월주의 위에 오

르기 전까지 10여년간 하였다. 화랑세기에 기

록된 그 내용을 인용하면,

[그 때 공은 나이가 14살로 보종공보다 6살

이 적었으나, 준수하기는 대체로 비슷했다. 공

은 보종공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여 자원하여

그의 아우弟가 되었다. 보종은 형으로 처신하

지 않고 오히려 염장공을 형처럼 섬겼다. 공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없었고 정은 마치 부

부와 같았다. 호림공이 풍월주가 되자, 보종공

이 부제가 되었고 공은 전방대화랑이 되었다.

그 때 나이 18살이었는데, 용기와 힘이 있어서

능히 무리를 복종시킬 수 있었다. 키가 이미 보

종공보다 커서 보종공을 아이처럼 늘 업어 주

었다. 보종공이 유신공에게 양위를 하자 염장

공이 홀로 받아드리지 않고 보종공을 보호하

려 했다. 호림공이 곤란하게 여겼다. 미실궁주

가 이에 염장공을 불러 달랬다. 유신공이 풍월

주가 되자 보종을 좌방대화랑으로 삼고 염장

공을 부제로 삼고자 했다. 염장공이 보종공을

힘써 추천하여 부제가 되게 하고 스스로는 좌

방대화랑이 되었다. 보종공은 일을 본 적이 없

고, 공이 모두 대행했다]

염장이 14세에(599년) 화랑에 입문과 동시

에 보종의 아름다움에 빠져 스스로 아우가 되

기를 청하고 서로가 아끼는 정이 마치 부부와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록을 종합해 보면

보종은 분명 아름다웠다. 체격도 작고 아담한

편이었다. 그리고 무예의 수련보다는 문예와

자연을 좋아하였다. 그는 청아하고 문장을 좋

아했으며 정이 많아서 잘 웃고 울었으며 온화

함과 순량함이 마치 부녀와 같았다고도 기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람한 체격에 남성미가 물

씬나는 염장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었지만 그

들은 서로 좋아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가

남색을 연상시키도 하지만 그런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종의 여성관은 분명

일반 남성과는 다른데가 좀 있었다. 그는 진평

왕의 딸인 양명공주를 아내로 맞아 두 딸 보라

와 보량을 낳았지만(보라는 후일 김춘추의 아

내가 되어 고타소를 낳았다), 여자에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질 않았다(원문에는 담우내사淡

于內事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어머니인 미

실이 많은 염려를 하다가 현강玄剛(부모는 8

세 풍월주 문노와 거칠부의 딸 윤궁)에게 보종

을 모시도록 했다. 하지만 보종은 그녀를 가까

이 하지 않았고 14세 풍월주 호림을 불러들여

함께 살았다. 결국 호림과 현강 사이에서 딸 계

림桂林이 태어났고, 보종은 현강을 호림에게

넘겨주고 아내를 맞지 않았다. 그러자 어머니

미실의 근심은 나날이 쌓여만 갔다. 죽기 전에

막내 아들이 결혼하여 손주를 보길 갈망했는

데…, 미실은 종실의 여자들에게 상금을 걸고

보종의 아내를 찾았다. 그러자 양명공주(부모

는 진평왕과 보명궁주, 보명은 진흥왕의 후궁

이었다. 미실과 함께 진흥왕과 동륜태자 그리

고 진평왕 등 3대에 색공하였다)가 보종공을

유혹할 수 있었다. 마침내 그들 사이에서 보라

와 보량 두 딸이 태어났다. 그러나 보종은 이

번에는 자신의 부제 염장을 집으로 들여 혼거

를 하였다. 염장과 양명사이에서 아들 장명長

明이 태어났다. 한편 보종의 아름다움에 많은

여자들이 아내가 되길 원했지만 보종은 모두

물리치고 혼자 학처럼 학사이를 거닐며 살았

다. 염장의 아내는 하희인데, 하희는 처음에 보

종의 아내가 되길 원했다. 그러자 보종이 염장

을 사랑한다면 나 또한 더불어 좋아할 것이라

며 하희를 염장과 결혼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

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태

식 , 김 영 사 ), 한 국 사 데 이 터 베 이 스

(db.his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17세 풍월주風月主 염장공廉長公(3)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금값이 연속 최

고가를 행진하고 있다. ‘금값이 정말 금값

이다.’라고 친지들과 대화를 나눈다. 2011

년에 기록된 역대 최고치 $1921.17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경제 불안과 미국과 중국의 갈

등 심화 그리고 저금리 때문이라고 분석한

다.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시

장의 기축통화인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요인도 금값 상승에 보탬을 하고 있다.

여기에 침체 일로였던 원자재 가격 상승도

크게 작용한 것이다. 국제 원자재는 대부분

달러를 기본으로 거래하는데,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기에 금값

은 물론 은값도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금은 물가 상승을 보완하며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방지해 줄 수

있는 안전한 투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금값으로 금에 투자해야 하는가를 고

민한다. 주식투자는 익숙하지 않고 눈에 보

이지 않지만, 금은 보고만 있어도 든든(?)한

믿음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 모두가

위험성을 항상 동반하기에 금에 대한 기본

적인 지식과 금값이 과거에는 어떠한 식으

로 변화해 왔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폭락했었다. 경제

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많은 돈을 시장에

마구 풀었다. 일반적으로 돈이 많아지면 물

가가 상승한다. 대부분 투자자는 이 당시 초

물가상승(Hyperinflation) 사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지 마음이 불안했었다. 이런 결과

로 2011년 여름 금값이 $1,900으로 단기간에

상승했다. 현재 상황과 비슷하다. 그러나 염

려했던 물가 상승은 일어나지 않았다. 2011

과 2012년 사이 금값이 연평균 6%씩 올라갔

지만 2013과 2015에는 금값이 38% 하락해서

$1,050으로 마감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금은 물가 상승에 대적

(Hedge)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1980년부터 물가를

고려해서 여러 투자의 수익률은 다음과 같

다. 미국 주식은 7.9%와 채권은 6.2%로 상승

했지만, 금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0.4%였다

는 사실이다. 1980년 1월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금값은 현재보다 약 52%나 더 올라야 한

다(Christophe Spaenjers, a finance profes-

sor at the HEC Paris business school in

Jouy-en-Josas, France)고 언급한다.

‘금이 물가 상승에 대적하지 못한다고

해도 저금리와 달라 약화는 보충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

. 1987년 말부터 1992년까지 화폐가치가 8.3%

하락했을 때 금값은 올라가야 하는데 오히

려 금값 역시 29%나 내려갔기 때문이다. 저

금리가 얼마나 지속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미국 달러도 지난 46년(1974-2019) 동안 26번

이 강세였고 20번은 약세였다. 요약하면 수

시로 변화하기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 

금값 폭등에 의한 소식을 요즘 자주 접한

다. 그러나 금에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 1980

년에 금값이 $850으로 치솟았다. 다음 해인

1981년에는 $400 미만으로 폭락한 것이다. 투

자자 대부분은 현재 일어나는 일에 매우 민

감하다. 행동 경제학(Behavioral Finance)

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현재 편

견(Recency Bias)이라고 말한다. 편견이란

잘못된 생각이다. 무더위가 며칠 지속하면

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 시

점에는 추웠던 겨울 날씨를 생각하기 어려

운 것이다.

금 투자에 심사숙고해야 하는 점이 있다.

금은 일반 주식이나 채권 혹은 부동산 투자

와 달리 이익배당금, 이자, 수입, 등을 만들

어 내지 못한다. 실제 금을 샀다면 보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집에 잘 모시지(?) 못한

다면 다른 장소는 보관료를 항상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에 대한 투자 자체가 잘못된 투자는 아

니다. 금은 투자할 수 있는 여러 분야 중 한

부분이다. 금이라는 한 종목에 집중하여 투

자하면 분산투자에 어긋남으로 그만큼 투자

위험성(risk)이 많아진다는 사실이다.

금에 투자하기 전 자산분배와 분산투자가

제대로 형성된 포트폴리오가 먼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금

투자에 그만한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93)

금(Gold) 투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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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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